Vibrio vulnificus is a Gram-negative halophilic bacterium that causes necrotizing wound infections and fatal septicemia, which mainly occur in patients with elevated serum or tissue iron levels. Accumulated experimental data clearly show that V. vulnificus is a ferrophilic bacterium that requires more available iron for growth than other pathogenic bacteria, has multiple iron-uptake systems, which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athogenesis of the V. vulnificus infections. This review summarized the composition, regulation and significance of V. vulnificus iron-uptake systems. These iron-uptake systems may be attractive candidates for the development of V. vulnificus vaccine. Iron-chelating therapy can also be a promising modality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 vulnificus infections. 서 론 철은 지구상에서 4번째로 풍부한 금속이며 세균을 포 함한 모든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성분이다. 세균이 숙주에 정착하여 증식하고 감염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철을 획득할 수 있어야 증식하고 감염을 성립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성 세균들은 나름대로 잘 발단된 철흡수기전(iron-uptake system)을 가지고 있다. 병 원성 세균들의 철 흡수 기전의 활성은 균의 독력과 밀접 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백신개발이나 치료제 개발 을 위한 목표가 되기도 한다. 본 종설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치명적인 괴사성 근막염 (necrotizing fasciitis)와 패혈증(septicemia)을 초래하는 패혈 증 비브리오균(Vibrio vulnificus)의 철흡수기전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Fig. 1) . 1. 철의 가용성(iron availability) 철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철 은 중성 산도에 산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쉽게 산화 되어 불용성 물질인 oxyhydroxide (FeOOH) 중합체로 존 재한다. 따라서 생명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용철 (freely available iron) 농도는 약 10 -18 M 정도로 매우 낮다. 생체 내(in vivo) 존재하는 대부분(약 99%)의 철은 혈색 소(hemoglobin)와 같이 세포 내에 존재한다. 아주 적은 양의 철만이 혈장이나 점액 등 세포 밖에 존재한다. 더 군다나 세포 밖에 존재하는 철의 대부분도 트렌스페린 (transferrin), 락토페린(lactoferrin)과 같은 철과 결합력이 높은 당단백질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결국, 정상적 인 생체 내 환경은 세균을 비롯한 미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용철 농도가 매우 낮은 철결핍 환경이다. 그 러나 여러 가지 병적인 환경(pathological conditions)에서 는 가용철 농도가 상승하고 트렌스페린의 철포화도(iron saturation) 역시 상승하게 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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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droxamate 시데로포아 매개 철흡수기전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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